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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43.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

     (10) 일광견뢰도가 낮은 검정 코트

☐ 일광 견뢰도가 낮은 검정 코트 

해설)

∘ 면 등의 셀룰로스 섬유에 이용되는 반응 염료는 일광 견뢰성에서 비교적 열

화하기 쉬운 경향이 있음. 이 코트의 퇴색 상태를 관찰하면 겉감, 특히 뒷깃 

주변에 심한 퇴색을 볼 수 있음. 

∘ 옷깃에 덮여 있는 통상 외광이 들지 않는 부분과 비교하면 퇴색 상태가 명확

하게 나타나고 있음. 앞 몸판의 경우에도 외광에 노출되는 부분에만 퇴색을 

볼 수 있음. 이러한 퇴색은 용제에 전체를 담가서 하는 드라이클리닝 공정에

서는 발생하기 어려움. 

∘ 이 경우, 염소이온 검출을 근거로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사용이 의심되긴 하나, 

농색 드라이클리닝 대상품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처리하는 일은 있을 수 없

으며, 만일 그러한 처리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용액에 의해서 침지 처리되는 

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외광에 노출된 부분만 퇴색되는 상황은 공정상 발생하

기 어려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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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 한편, 드라이클리닝에서는 땀 등의 염분은 잔류하는 경향이 많고, 특히 초산 

수용액 정성시험에서는 땀의 염분 검출에도 사용되는 등 미량의 염분에 반응

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소이온의 검출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사용으로 검출된 

것이라기보다는 잔류된 땀 등의 염분에 의한 검출로 추정됨.

∘ 클리닝 공정에 의해서 이 퇴색이 선명하게 된 것은 클리닝 이전의 전체적인 

오염 중 대기중 그을음이나 피지 등의 유분 부착에 의해서 표면의 반사가 억

제되어 있던 것이 드라이클리닝에 의해서 제거되어 선명하게 나타난 것으로 

생각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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